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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 불그리고인간 주제행사다채

관광객참여놀이 체험대폭확대

물레성형경진대회등볼거리풍성

경품 1등 1000만원상당청자줘

오물락조물락청자와놀며더위잊어요

강진청자축제28일~8월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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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층재미있고보다글로벌하게단장한 제46회

강진청자축제가 28일부터 8월 3일까지강진군대

구면청자촌일대에서개최된다.

이번강진청자축제는대한민국대표축제선정을

위해콘텐츠를보강하고새로운관광트렌드변화

에맞게가족과외국인이즐길수있는글로벌한축

제로준비했다.

강진군은이를위해관광객참여놀이체험프로

그램을대폭확대하고축제장시설을보강했다.축

제의원활한운영을위해안전을최우선으로하고

청자판매활성화프로그램과주요프로그램을만

들어관광객들의눈길을이끌어낼계획이다.

◇ 그누구도즐기는자를이길순없다 …투게

더점핑소일 등참여체험행사풍성

흙을밟고던지고적시는 투게더점핑소일행사

는 개막일인 28일부터 8월3일까지 일주일간 디지

털박물관옆스퀘어광장에서펼쳐진다.

고려천년의신비청자를만드는점토과정에관

광객참여를유도해함께흙을밟고던지는체험

을 통해 동료애와배려심을일깨운다. 초대형

슬라이드와와 연계해 슬라이드 끝 부분에 태

토수영장을 제작하고 여름을 만끽하고 즐길

수있게했다.

청자야 반갑다는같은기간청자촌일원

에서사전접수와현장접수를통해진행된다.

남녀노소 관광객이 참여해 청자 제작과정(물

레성형부터조각소성까지)을체험한다.

이외에도 가족이 함께 체험하는 행사가 즐비하

다.

청자코일링은청자빚기체험부스에서청자원료

인태토를굵은국수처럼만들어원하는컵과그릇

형태등으로쌓아올리는체험이며, 물레성형하기

는전동물레를이용해관광객들이여러형태의성

형과정을직접체험하는코너다.

청자상감체험은청자촌상설부스에서제작

된도판에글과문양을조각한후상감용흙을

넣고조각칼을이용해직접보는것이다. 청

자조각하기체험은제작된청자에글과문양

등을넣어보는체험이다.

오물락조물락청자만들기는 청자 주병과

매병, 컵등다양한청자모형을석고틀로만

들어관광객이손으로직접흙을누르고문지르

고붙이는작업을통해형태를만드는것이다.

청자스탬프랠리는축제장일원에있는지정장

소7곳가운데5곳이상을방문해스탬프를찍어오

는경우소정의기념품을제공하는행사다.

이와함께청자핸드페인팅과청자액세서리만

들기, 볼링공청자깨뜨리기, 물풍선터뜨려청자

가져가기,청자문양페이스페인팅,봉숭아손톱물

들이기등도준비됐다.

◇킬러 콘텐츠 전국물레성형경진대회…청자 구

입경매참가하면 선물이대박

올강진청자축제의핫이슈는전국물레성형경진

대회다.

29일청자촌에서열리는이번대회는전국미래

도예가의향연으로강진고려청자를계승발전시키

는 킬러콘텐츠이다. 참가대상은 일반인을 비롯해

대학생과고등학생이다.

대상 1명에게는 상금 100만원과 부상으로 전기

물레와전라남도지사상이수여된다. 우수상 2명에

게는 각각 상금 50만원과 강진군수상이 주어진다.

금상2명에게는상금30만원과추진위원장상이, 은

상 4명에게는상금20만원과추진위원장상이, 동상

6명에게는상금 10만원과추진위원장상이, 장려상

10명에게는상금10만원과추진위원장상이,특별상

4명에게는 상금 10만원과 추진위원장상이 수여된

다.축제장에가장많은인원이참가한단체에게수

여하는단체상은상금 50만원과추진위원장상을준

다.

청자판매활성화를위한프로그램도관광객들을

붙잡는다.

축제기간중일부품목은제외하고관요와민간

요전품목을 30%할인판매한다.

한옥청자판매장내에서이벤트존도운영한다. 매

일청자판매점입장객을대상으로경품추첨을하고

소품및생활자기위주로하루한차례오후3시안팎

으로 즉석경매를 하며하루두차례다기세트등을

정가의 70%싸게파는폭탄세일을한다.

제일눈길을끄는것은역시청자판매경품이벤

트다.

한옥청자판매장에서청자구입때 10만원당응모

권 1매를지급해 8월2일경품추첨을한다. 1등1명

에게는청자 1000만원상당1점, 2등2명에게는청

자500만원상당각각1점, 3등30명에게는고급반

상기를준다.

이와함께화목가마요출및즉석경매는 8월2일

오후고려청자박물관앞무대청자박물관경내에서

실시한다.청자박물관에서본벌구이후요출장면을

관람객들이직접볼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요출

된작품을현장에서즉석에서경매로통해구입할

수있다.

이승옥강진군수는 국내외 국보와 보물 가운데

강진산청자가 80%에이를정도로강진하면청자

라해도과언이아니라면서 여름방학을맞은아이

들이 점토를 밟아보고 손으로 만져보면서 청자의

탄생과정을직접체험해본다는것자체가산교육이

자힐링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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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완비쉼터 12곳설치

꽃동산 박터널에그늘막도

SNS올리면다양한경품까지

안전하고즐거운축제

강진군과강진군향토축제추진위원회는성

공적인축제를위해축제장시설물과경관에

도관심을기울였다.주차장에서행사장에이

르는 곳에 에어컨을 완비한 쉼터 12개소를

설치하고꽃동산과박터널 300m, 그늘막을

만들었다.

축제장동선을체험존과놀이존,판매존으

로일원화하고청자박물관앞실개천을중심

으로명품청자판매장부스를운영한다.

이외에도포토존조성을위해꽃을활용한

자연과어울리는하트존및황화코스모스로

청자모양포토존을설치했다.

시설물만이아니라축제콘텐츠도새롭게

달라졌다. 특별이벤트도진행된다.

청자축제장을방문해체험프로그램을즐

기고 있는 사진을 SNS에 올리면 경품으로

워터슬라이드 이용권과 특산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진행한다.

김재정 향토축제추진위원장은 강진청자

축제를앞두고시설물관리와참신한단위행

사프로그램운영, 외국인유치손님맞이등

더욱알차게축제가개최될수있도록공무원

과축제추진위원들이모든열정을다하고있

다며 새롭게달라진모습으로축제가열릴

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choul@kwangju.co.kr

외국인도즐기는글로벌축제

흙불그리고인간을주제로한제46회강진

청자축제가28일부터8월3일까지강진군대

구면청자촌일대에서열린다. <강진군제공>


